
제일모직, 전자재료 사업 “선전”
삼성증권, 편광필름 호조에 엔화 약세 영향 … AM-OLED는 부진

제일모직의 1/4기 영업이 전자재료 부문의 선전에 힘입어 예상을 부합할 것이라고 삼성증권이 4월9일 전망

했다.

삼성증권 장정훈 연구원은 “1/4분기는 편광필름 라인의 믹스 개선과 엔화 약세에 따른 원재료 코스트 감소

등으로 전자재료사업부가 선전할 것”이라고 주장했다.

또 “1/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기존 예상과 크게 벗어나지 않은 1조4600억원, 영업이익은 857억원을 기록

할 것”이라고 강조했다.

그러나 “주가의 탄력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유기발광다이오드(AM-OLED) 사업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필요

하다”고 지적했다.

삼성증권은 제일모직의 투자의견 <매수>와 목표주가 11만원을 유지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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